
✚   어릴 때 처음 술을 마셔 본 친구들은 청소년기에 술을 자주, 많이 마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신을 잃거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이어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15살 이전에 술을 시작한 

사람은 늦게 시작한 사람보다 알코올 의존, 중독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4배나 높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메스꺼움, 구토가 발생합니다.

  몸을 가누기 어렵고 졸리며 심한 경우 기억을 잃기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잘 알아차리지 못해 사고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를 줄 수도, 반대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술은 뇌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판단력, 기억력, 학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한 나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

 술이 어린이,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가요?

술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 발달을 

방해합니다. 특히, 청소년기 뇌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술을 마시면 자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나 

범죄의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성인이 되었을 때 알코올 

의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누군가 술을 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누군가 술을 권하면 당황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저는 술 못마셔요”, “술 말고 다른 거 할까?”

‘어른이 주는 술은 괜찮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른이 술을 권하거나 

심부름을 시켜도 정중히 거절하세요. 

“저는 술 대신 다른 것 마실게요”, 

“죄송하지만 저는 술 심부름은 하지 않을게요.”

   성인이 되어도 술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뇌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오랜 시간 동안 성장하며, 

계획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분(전전두엽 피질)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발달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암, 심장질환, 간 질환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처럼 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꼭 술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술을 구매해서도 마셔도 안됩니다. 

무알코올(alcohol free) 및 비알코올(non-alcohol) 음료는 성인용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나이를 속이고, 무리하게 술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호기심이나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때문에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이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요즘은 어른들도 술 대신 운동이나 취미활동으로 즐거움을 

찾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려고 노력합니다.

굳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나만의 여가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술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2024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술을 마셔 본 적이 있으며, 9%는 초등학교 때 이미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이내 술을 마신 학생 4명 중 1명(25%)은 초등학교 또는 

그 이전에 처음 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어린 나이에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셔 본 아이들은 조기에 음주를 시작하거나, 성인이 되기 전부터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위험이 큽니다.

알고 계셨나요? 

어른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음주 예방 가이드라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 시 처벌 받습니다. 

무알코올(alcohol free) 및 비알코올(non-alcohol) 음료는 성인용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어른은 절대로 어린이,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음주를 시작합니다.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술을 마셔도 괜찮을까요?

어른들이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술이 아이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술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음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게 됩니다.

   어린이·청소년 음주는 왜 특히 위험할까요?

어린이·청소년은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시기의 음주는 신체와 

정신 건강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고나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음주 시기가 빠를수록 인지 기능, 기억력,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며, 이 영향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는 20대 중반까지 발달하는데, 청소년기의 과도한 

음주는 전두엽(계획·의사결정), 해마(기억), 편도체(공포 

감지), 뇌량(좌우 뇌 정보전달)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과도한 음주는 불안, 우울, 알코올 의존 위험을 

높이며,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15세 이전에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은 성인이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과 같은 

알코올 사용 장애 위험이 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술 마시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음주는 왜 특히 위험할까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부모나 친지 등 어른들로부터 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술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인식이 주변 환경에 민감한 아이들의 음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성인이 되어 처음 마신 경우보다 알코올 사용 장애 위험이 4배나 높아집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태도가 아이들의 음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음주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술을 사오게 하거나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술자리에는 아이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두 잔의 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